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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지만, 어느덧 봄의 따듯한 기운이 다가

오면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종단의 지
도자 스님들이 우리 종단의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의 싹을 틔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두 차례의 선거
가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
구와 주장이 분출하면서, 소통과 화합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종단운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자성과 쇄신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
는 종교로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 종단 지도자연수는 이웃종단인 천태종과 진각종을 방문하
고, 원불교의 현황을 이해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종단은 
우리 종단에 비해 비록 역사가 짧고 규모도 작지만 수십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리더로서 부상하
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에 담겨있는 내면의 원동력을 이해하면서, 우
리 종단이 배울 부분은 배우고 이웃 종단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부처
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수의 모토는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종단 지도자 연수”
입니다. 이웃종교의 이해와 배움을 통한 소통을 기초로 하여 사회와의 

소통과 상생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종단간 그리고 종교간 이해와 협
력은 모든 종교인들의 행복과 평화로 연결될 것이며, 이것이 사회로 
확대되어 국민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이웃 종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확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회에 부응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종단운영 시스템의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단초가 이
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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